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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In between 4 (AR)> 캔버스에 아크릴릭 125×100cm 2025

김은정의 작업은 물질과 비물질, 회화적 표면과 디지털 투영, 
기억과 가능성, 그 경계 사이에서 팽창하고 수축하며 긴장을 
형성하는 공간 속에 존재한다. 작가는 완전히 고정되지 않고 
끊임없이 생성되고 변화하는, 이른바 ‘부유하는 형태’에 대한 
사유에서 작업을 출발한다. 이 형태들은 언제나 움직임 속에 
있으며, 완성된 상태보다는 생성 중인 흐름으로 존재한다. 회화는 
작가의 출발점이다.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가는 회화의 
경계로부터 증강 현실과 가상 현실로 확장해 왔고, 이 혼성적 
공간 안에서 스스로 묻는다. 의미가 고정되지 않고 부유할 
때, 형태란 과연 무엇인가? 신체가 더 이상 유일한 기준점이 
아닐 때, 감각은 어디에 기반하는가? 작업의 제목인 <In Be-
tween>과 <Floating>은 단지 작업 그 자체만을 가리키는 
것이 아닌, 곧 작가 자신의 서사이기도 하다. 독일에 거주하며 
한국인 작가로 살아가는 김은정은 문화적, 언어적, 시각적 경계들 
사이를 끊임없이 떠돈다. 그의 예술은 이처럼 충돌하는 모순들을 
해결하거나 조율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긴장을 온전히 
끌어안고, 그 안에서 사유와 감각을 지속하는 시도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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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이 기사는 2025년 8월호 특집 「키아프 & 프리즈 하이라이트」에 
게재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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